
도자기와 판소리

강사 이기범

여수시립쌍봉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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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자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라의 만사가 모두 이를 닮는다. 

박제가 『북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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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자의 시대

백토(白土)로 만든 형태 위에 무색 투명의 유약을 입혀

1,300℃∼1,350℃ 정도에서 환원염으로 구워낸 자기의 일종

1. 백자란?

2. 백자의 특징

•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한 도자기(흙, 유약, 온도)

• 사대부가 지향하는 순결함과 검소함(성리학 이념 부합)

• 그림의 품격 감상(백자의 가치는 그림, 청화가 대세)

• 조선만의 백자, 달항아리

• 비대칭과 자유분방한 멋



2. 사옹원 분원

[사옹원 분원]

- 전국 도자기 생산 가마 - 자기소(139곳), 도기소(185곳)

- 사옹원 분원 위치 - 경기도 광주 남종면 분원리

- 최고 책임자 도제조(왕자, 의정부 정승 등)

- 도자기 장인 380명

- 연간 책임 생산량 1372죽(1죽은 10개)

- 연료(나무)공급지 – 분원 주변 7개 면, 10년 단위 벌목

- 급여체계 – 대체로 미지급(* 대대로 직역, 사경영 허용)

- 상인자본 투입으로 사경영 증대

- 1884년 민영화 이후 1910년 이후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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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보 제93호

백자 철화포도원숭이문

항아리

국립중앙박물관소장

* 전문 화가들이 그린 회

화성이 짙은 그림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Directory_Image.jsp?VdkVgwKey=11,00930000,11&imgfname=1611510.jpg&dirname=national_treasure&photoname=백자 철화포도원숭이문 항아리&photoid=16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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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보 제166호

백자 철화매죽문 항아리

16세기 후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당당하고 풍만한 모양

새에, 능숙한 솜씨로 매

화와 대나무를 표현하여

문양과 형태가 잘 어울리

는 우수한 작품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Directory_Image.jsp?VdkVgwKey=11,01660000,11&imgfname=1611617.jpg&dirname=national_treasure&photoname=백자 철화매죽문 항아리&photoid=16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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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보 제170호

백자 청화매조죽문 유개

항아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전 조선 초기 고분. 이

무렵 백자 항아리의 형태

와 문양 연구에 중요한

자료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Directory_Image.jsp?VdkVgwKey=11,01700000,11&imgfname=1611621.jpg&dirname=national_treasure&photoname=백자 청화매조죽문 유개항아리&photoid=16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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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보 제176호

백자 청화‘홍치2년’명

송죽문 항아리

1489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 청색의 농담으로 회화

적인 효과.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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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보 제258호

백자 청화죽문 각병

18세기 전반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 모깎기한 모양이나 간

결한 청화문양, 그리고

투명에 가까운 백자유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Directory_Image.jsp?VdkVgwKey=11,02580000,11&imgfname=1611859.jpg&dirname=national_treasure&photoname=백자 청화죽문 각병(앞)&photoid=1611859


10

7. 국보 제261호

백자 유개 항아리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 조선 전기의 격조와 유

연성을 가지고 있는 뛰어

난 품격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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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보 제286호

백자 ‘천’ ‘지’ ‘현’ ‘황‘

명 발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 조선 전기 백자로서 백

자의 계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Directory_Image.jsp?VdkVgwKey=11,02860000,11&imgfname=1611923.jpg&dirname=national_treasure&photoname=백자발(전체)&photoid=16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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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보 제294호

백자 청화철채동채초충

문 병

18세기 전기

간송미술관 소장

* 청화철채동채를 함께

사용함은 매우 이례적인

기법. 파격미. 세련미.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Directory_Image.jsp?VdkVgwKey=11,02940000,11&imgfname=1611934.jpg&dirname=national_treasure&photoname=백자 청화철채동채초충문 병&photoid=16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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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보 제310호

백자 달항아리

17세기 후기~18세기 전기

개인 소장

* 순백의 미와 균형감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우리나라 백

자의 독특하고 대표적인

형식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Directory_Image.jsp?VdkVgwKey=11,03100000,11&imgfname=1611956.jpg&dirname=national_treasure&photoname=백자 달항아리&photoid=1611956


•세계 평균 2.9건 / 한국 19건

3. 세계무형유산 판소리(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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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편제와 동편제 그리고 중고제

<판소리 유파>

판소리의 유파를 나누는 우선적인 기준은 전승 지역이다. 특출한 명창이 사는

지역이 자연스레 판소리 전승의 중요 거점이 되었다. 요즘도 그러하지만 전통 사

회에서는 명성과 교육적 능력을 가진 명창이 사는 집에 학생들이 와 함께 기식하

면서 오랜 시간 학습하였다. 같은 스승에게 배우다 보니 배우는 이들의 소리 스

타일도 거의 같게 되었다. 씩씩하고 웅장한 맛이 나게 소리를 끌어가거나, 애원

처절하며 기교를 많이 부리는 일을 위주로 소리하는 것은 소리를 독자적으로 수

련하여 이뤄낸 특정한 명창의 능력이지만, 이것이 일가를 이뤄 제자들에게 전수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동일한 지역에서 불리는 동일한 스타일의 판소리가 된

다.

<판소리의 세계>문학과 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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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편제와 동편제 그리고 중고제

명창 박유전(朴裕全)의 법제를 이어받은 서편제는 광주·나주·해남·보성 등지에

서 성행하였다. 창법은 유연애절(柔軟哀切)하고, 소리가 맛있으며, 소리가 길다. 

서편제는 계면조(界面調)에 장하다. 소리의 끝도 동편제(東便制)와 대조적으로

길게 꼬리를 끌고, 특히 붙임새에 기교가 다양하여 소리가 동편제보다 맛이 있고

구성지다.

서편제를 흔히 강산제(岡山制)라고 부르는 이유는 서편제의 시조로 삼은 박유

전의 고향이 전남 보성군(寶城郡) 강산리(岡山里)였으므로 그 지역의 이름을 따

다가 붙였기 때문이다.

<한겨레음악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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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편제의 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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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편제와 동편제 그리고 중고제

동편제 소리에는 호령조가 많고, 발성의 시작이 아주 진중하며, 어느 구절의 끝

마침을 쇠망치로 내려치듯이 똑 떨어지게 하는 기교 등이 동편제의 일반적 특징

이다. 우조를 많이 사용하여 씩씩하고 웅장한 가락의 맛을 특징으로 삼은 동편제

는 송흥록(宋興祿)을 시조로 삼은 유파이다. 섬진강(蟾津江) 동쪽의 구례·운봉·

순창·흥덕 출신의 명창들이 많이 공연했기 때문에 동편제라는 유파의 이름이 생

겼다.

<한겨레음악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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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편제의 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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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편제와 동편제 그리고 중고제

동편제(東便制)나 서편제(西便制)가 아닌 그 중간에 해당되는 유파라는 뜻의

중고제는 경기도 남쪽 지방 및 충청도 지방에서 성행(盛行)한 유파이다. 

소리의 고저가 명확하고, 사설의 구성이 분명하며, 경드름을 많이 사용하는 점

이 중고제의 음악적 특징으로 꼽힌다. 

염계달(廉啓達)을 시조로 삼는 중고제는 책을 읽듯이 덤덤한 맛으로 노래 부르

는 것이 음악적 특징이다.

<한겨레음악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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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제의 계보



5. 동리 신재효와 판소리 여섯 마당

1812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남

35세 선대에 모은 재산을 바탕으로 이방 및 호장 역임

판소리 이론가 및 제작자, 후원가 활동 시작

여류명창 탄생시킴 – 진채선 등

어린이청소년 판소리를 별도로 만듬(동창) – 현 연습생 제도와 유사

듣는 판소리에서 보는 판소리로~ 표현, 기교, 연기력 중시

판소리를 여섯 마당으로 정리

=> 상스러움 지양, 유교적 예술적 경지 강조

=> 하층민의 생기 보다는 아전의 고상함, 판소리의 다양성 약화

=> 판소리의 체계화 및 대중화에 독보적인 기여를 함



5. 동리 신재효와 판소리 다섯 마당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6. 판소리 명인열전

동편제의 창시자, 가왕 송흥록(1780년경~1863년경)

독보건곤(獨步乾坤), 판소리계의 이태백

12세 무렵부터 소리를 공부함

약관의 나이에 득음

진양조(가장 느리고 구슬픈 장단)를 완성

춘향가의 명인

귀곡성의 달인

기생 맹렬이와의 사랑

동편제 시조로 추앙 받음



6. 판소리 명인열전

이날치(1820~1892)

백성을 웃기고 울린 흉내내기의 달인

줄타기 명인 출신

박유전에게 판소리 사사(서편제 계보)

새타령의 일인자

수많은 일화를 남김

제자 양성(김채만, 정정렬, 김창룡 등)



6. 판소리 명인열전

송만갑(1865~1939)

철성의 소유자, 어전에서 노래한 대명창

명창집안 송씨가문의 직계

(송흥록-송광록-송우룡-송만갑-송기덕)

10세 무렵부터 소년명창으로 알려짐

14세 무렵 전국8대 명창을 꺾고 전주대사습놀이 대회에서 우승

동편제를 가장 잘 하는 동시에 다른 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

이동백, 정정렬과 조선성악연구회 등을 만들고 창극공연에 힘씀

제자양성(장판개, 박녹주, 김정문, 박중근, 박봉래 등)



6. 판소리 명인열전

이동백(1866~1949)

웅혼한 소리, 선풍도골의 용모

재인집안 출신

희이산 토굴에서 독학으로 소리 공부

김정근, 김세종 등 당대 명창의 제자가 됨

호방한 용모와 음성으로 고종의 사랑을 받음(통정대부)

창법이 독창적으로 즉흥성이 강함

창극공연과 제자양성에 힘씀(정응민, 이화중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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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중선씨는 키가 작아요. 꼬마둥이만큼 밖에 안돼. 몸도 가늘고

약허고,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노래를 허는데, 

아무리 높고 어려운 목도 고개 하나 까딱, 눈 하나 까딱 안 허고 곧게

서서 해요. 화중선씨는 갈빗대 하나가 없는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소

리가 나온다고들 했어요.

명창 김소희



6. 판소리 명인열전

이화중선(1898~1943)

첫 판소리 스타, 미성에 고성

송만갑, 이동백의 제자

춘향가 [추월만정]의 스타

일제강점기 임방울과 더불어 가장 많은 음반 제작

(160여장의 음반)

공연과 방송, 유성기 음반으로 ‘넘사벽’의 대스타가 됨

일본 공연 후 귀국 중 바다에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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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


